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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작업 안전가이드”로 질식·추락사고 예방
- 지방정부·지방공기업 발주 현장 질식 사망사고 근절 기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맨홀 
작업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작업 
안전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작년 7월 인천과 서울의 상·하수도 맨홀에서 5명이 사망했고, 올해 6월 12일 
같은 날 전북과 인천의 하수도 맨홀에서 부상자가 6명 발생했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현장에서 맨홀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공공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맨홀 작업 시 질식과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작업 안전가이드」를 제작, 
배포했다.

  맨홀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맨홀 내부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해 호흡곤란을 일으켜 정신을 잃고 
추락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진 후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질식과 추락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거나 ▴쓰러진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안전조치 없이 들어가 2차 재해를 당하는 세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본 가이드에서는 사고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작업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작업 단계별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송기 마스크 착용 방법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구조용 삼각대를 사용하여 맨홀 내부로 들어
갈 때와 나올 때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맨홀 밖에
서 안전하고 빠르게 구출토록 제시하였다. 실제 작업을 고려한 안전 작업 
방법은 여름철 질식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맨홀작업 안전가이드’를 224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공공 발주 상·하수도 맨홀작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이다. 해당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대표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맨홀작업 안전가이드는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모든 
맨홀 작업 현장에 적용되어 질식 사망사고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맨홀에서 안전수칙 준수가 일상화되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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